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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인 동정
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2월 10일 

‘2019년 인권의 날 기념식’ 축사를 통해 “오늘

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은 끊임없이 노력

하지 않으면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 있다.”며 

“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고, 헌

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들도 인권 보장

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.”고 전했습니다. 

 또한 “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

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, 정치적 양극화 역

시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하다.”며 “자신과 의

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는 순간 

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.”고 말했습니다. 

이어 “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의 

인간으로 존중해 줌으로써, 진정한 민주주의

를 이루어 내는 길은 멀고도 험할지 모른다.”

며 “하지만, 그 길의 끝에 닿을 수 있을지 여

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

있다. 각자의 자리에서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

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.”고 강조했

습니다.


